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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7.}음 표준화는 국제적으로 조만간 완성될 전망인 ‘국제 표준 문자 코 

드’(UCS : U미ver:잃1 Multiple-Octet Coded Character Set. 일명 Unic띠e) 에 배 

정된 한자들의 음을 정리하기 위하여 시작된 사업이다. 한국 • 중국 • 일본 퉁 한 

자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은 각기 독자적인 문자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한자음 

은 물론이려니와 자체(字體)에 있어서도 조금씩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것이 국제 전산망을 통한 신속한 정보·문화의 교류에 상당한 장애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제 표준화 기구가 중심이 되어 각국의 한자 사용 

관례를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한자 문화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 코드가 

통합 정리된 ‘한 • 중 • 일 통합 한자 코드’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코드가 완성되면 국내외의 문자 편집기는 이 코드 체계를 이용하여 한자에 대 

한 정보 처리를 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 한자의 음과 자체， 새김 등의 

표준화가 시급한 해결 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재돈 교수(이화여대)와 필자가 공동으로 연구하 

여 그 결과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rKS C 5700 한자음의 표준안에 대한 연구」 

라는 보고서의 내용을 일반에 소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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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준비 과정， 한자음 표준안 설정의 원칙과 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한 소개가 이 

글의 주된 내용이 된다. 

2. 

2.1. 연구의 배갱 

1993년에 국제 표준화 기구는 ‘ISO/IEC 10646-1’이라는 유니코드의 표준 체 

계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한글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문자들을 총 

65，536자까지 수용할 수 있는 국제 다국어 문자판(BMP : Basic Multilingual 

Plane)에 각기 고유한 코드 영역을 배정하여 이를 소프트웨어척으로 처리하는 

통합 문자 코드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26개국의 문자 42，752자 

에 대하여 국제 코드를 배정하고 있으며， 1998년까지 19차례의 수정을 거친 것 

으로보고되어 있다기 

유니코드의 등장은 한글 코드 체계의 KS규격에도 변학을 가져와 ‘KS C 

5700’이라는 새로운 코드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KS C 5700’은 한글의 7.}음， 

모음 240자와 완성형 한글 11，172자로 구성된 한글 코드와 한 • 중 • 일 통합 한 

자(Extension A 포함)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글자들을 포함한 17，456자의 

한자 코드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이는 ‘ISO끼EC 10646-1’의 내용을 모두 수용함 

으로써 앞으로의 컴퓨터 운영 체제와 소프트웨어 업계에 의해 공식적인 한글 • 

한자 코드 체계로 활용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 도서관이나 출판업계 릉의 국 

제적인 정보 교환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자 코드의 경우는 여러가지가 미비한 상태에서 국가 

표준 규격이 정해짐으로써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남아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1) 이 사실은 국제 표준화 기구의 홈페이지 문서(http:;/www.ioo.띠/cate/며8741.html)에서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ISO끼EC 10646-1’은 19차례에 걸친 내용상의 수정 

(1996-1998)을 거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 제5차 수정본이 한글 음절 

(H때gul syllables) 에 관한 것이고， 제13차 수정본이 한 · 중 · 일 통합 한자(CJK 

Unified Ideographs with supplementary oources)에 관한 것이며， 제17차 수정본이 

한 · 중 · 일 통합 한자 추가분(CJK UnifÎ<어 Id∞graphs Extension A)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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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한자의 세 요소인 자형(字形) . 자음(字륨) . 자의(字義)에 대한 표준 

화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994년에 상공자원부에서 

표준 자형과 자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낸 바 있으나，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2) 이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추진이 불가피하게 되 

었다. 이 사업의 주관 부서가 1997년 무렵에 문화체육부로 변경된 이후， 1998년 

에 “국제 문자 코드 제안 한자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연구 책임자 : 서울대 서 

경호 교수)라는 큰 제목 아래 ‘한자의 빈도 조샤 한자의 이체자 조사， 한자음 

표준안 연구， 한자체 표준안 연구’ 등의 세부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3) 

2.2. 연구의 준벼 과청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한 한자음 표준안 연구의 과제는 ‘ISOIIEC 10646-1’의 

한 • 중 · 일 통합 한자(Extension A 포함)로 제시된 총 27，486자의 한자들 중에 

서 한국이 제안한 17.184자의 한자음 표준안을 설정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었다. 과제의 성격상 한자음을 전공한 국어학자와 중국어학자가 함께 참여하여 

국내의 자전들과 중국의 운서들을 망라한 기초 조사를 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2) 상공자원부(1994) ， r차세대 정보기술을 위한 데이터코드 및 데이터세트 개발에 관 

한 연구」 보고서의 [별책부록 2] “국제통합한자코드의 한국 표준 자형” 부분에서 
표준 자형과 자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된 표준 자형은 ‘혼글’에 

서 실현되는 글자들을 아무런 검토없이 그대로 수용하거나 중국 · 일본에서 제시한 

자형을 손으로 그려 놓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제시된 표준 자음에도 일부 잘못이 

보일 뿐만 아니라， 표준안 설정의 근거도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 보 

고서는 각주 1)에서 소개한 ‘IS0끼EC 10646-1’의 제 13， 17차 수정분이 나오기 이전 

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제17차 수정분에서 새로 추가된 Extension A 부분은 전 
혀 검토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3) 참고로 이 사업의 추진 경과를 일지 형식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1998년 4월 15일 :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각 사업의 연구 방향 제안 • 설명회 개최 

.1998년 6월 8일 · 연구 용역 시작 

.1998년 6월 25일 :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에 대한 설명회 개최 

.1998년 11월 16일 :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중간 검토 회의 개최 

.1998년 12월 7일 : 연구 용역 종결， 1차 보고서 제출 

.1999년 1월 22일 · 최종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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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음의 표준안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연구의 기본 방향을 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연구 방향이 정해짐에 따라 기존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초 조사 

의 대상이 될 문헌들을 선정하며， 기초 조사의 결과를 입력 • 정리할 보고서의 

형식 등을 결정하는 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1998년 3월-5월) , 

우선 기존 연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보고서들을 살펴본 결과， r차세 

대 정보기술을 위한 데이터코드 및 데이터세트 개발에 관한 연구J (상공자원부， 

1994)와 「한자음에 의한 한자 입력 방법 연구J (국립국어연구원. 1994) 의 두 보 

고서를 찾을 수 있었다. 전자는 우리의 연구에 직접 선행되는 ‘보고서이고(2，1.의 

서술 참조) • 후자는 우리의 연구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서편집기 

‘혼글’에서 실현되는 15.500자의 한자음 표준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표준안 설정 

의 근거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 많은 참고가 되었다. 두 보고서의 내용 

을 검토한 결과， 각 글자에 하나의 대표음만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었으나， 

제시된 대표음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대개 국내의 자전 

틀에서 둘 이상의 음을 보이는 글자들이었는데， 한자음으로 한자를 입력하는 경 

우에 해당 대표음을 모를 때에는 상당한 불면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또 

한 표준안 설정에 필요한 기초 조사가 다소 미흡하였음도 드러났는데， 특히 오 

늘날의 우리 한자음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근대 시기의 자전류들에 대한 조 

사가 미비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초 조사의 대상이 될 문헌들을 선정하는 작업 

에 들어갔다. 중국의 운서들을 선정하는 문제는 『광운』을 기본 자료로 하되， 여 

기에 나오지 않는 글자들에 대해서는 『집운」 등 중국의 역대 주요 운서류들을4) 

참조한다는 이재돈 교수의 제안에 필자도 동의함으로써 비교적 손쉽게 해결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전들을 선정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그리 간단치가 

않았다. 고 남광우 선생의 『고금한한사전』의 조사 결과를 이용하기에는 수록된 

글자수가 많지 않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대신에 이 사전의 조사 대상이 

된 문헌들 중에서 기초 조사의 대상들을 고르기로 하였다. 대개 『훈몽자회J. 

f천자문J. Ii'신증유합J (이상 중세 시게， 『화동정음통석운고』， 『삼운성휘』， 『전운 

옥편J. r;;r_'댐주석 J (이상 근대 시기). r자전석요』， 『신자전J(이상 개화기) 등의 

4) r집운』， r옥편』， 『설문해자」， r개병사성편해」， 『용감수감」， r유편」， r고금운회거요J . 

『편해유편』， r정자통』， 『자휘』， r자휘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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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류들이 역대 자전들 후보로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조사한다 

는 것은 힘에 겨운 일이어서 대상 문헌을 더욱 좁히기로 하였다. 그 결과 『전운 

옥편』과 『자전석요』를 최종 후보로 확정하게 되었는데， 중세 시기에 나온 세 문 

헌은 수록 글자수가 1.000-3,000 정도에 그치는 것이어서 우리의 작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디는 점， 『화동정음통석운고』， 『삼운성휘』는 글자의 배열이 중 

국운의 순서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의 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어렵다는 점If'자류주석』， 『신자전』은 대개 『전운옥편』의 내용과 일치하여 따로 

조사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한 결정이었다. 다음으로 현대 자전류들 

에 대해서는 『한한대사전~(장삼식 1댔 교육출판공사)， 뺑문한한대자전~ (l995， 

명문당)을 대사전의 대표로 선정하고， 중사전 규모로서 『한한대자전~ (1997, 민 

중서림)， If'동아 새한한사전~ (1997, 동아출판사)을 대표로 선정한 결과 모두 4종 

의 자전들을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대사전류의 선정은 앞서 소개한 국어연구원 

의 보고서를 참조하였고， 중사전류의 선정은 이들이 시중에 많이 유포되어 있다 

는 점에 유의한 것이다. 기초 자료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최종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 최종 

적으로 6종의 자전류 선정을 확정한 것이 1998년 9월 경이었음을 보면 그 사이 

에 있었던 시행착오 과정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형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글자들에 대하여 기존 

보고서의 내용， 역대 한국한자음 및 중국 운서음의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체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본문에는 기존 보고서의 내용과 

역대 한국한자음의 현황을， 각주에는 중국의 운서음 정보를 제시하는 체재로 결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문은 “행렬(Row/Cell)-글자-기존 보고서 표준안 

(Rl재2)-자전음 1 (AIB/CID)-자전음 II (EIF)-표준안"'5) 의 순서로 배열하게 

된것이다. 

5) 여기서 ‘행렬’(Row/Cell) 은 'ISo.끼EC 10646-1’ 보고서에서 각 글자들에 매긴 행렬 

번호를 말한다 나머지 팔호 속에 제시된 자료들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Rl : 상공자원부 보고서 (1994) Rz : 국립국어연구원 보고서 (1994) 

A : r한한대사전J (교육출판공샤 1996) B: r명문한한대자전J (영문당， 1995) 

C : r한한대자젤(민중서립， 1997) D: f동아 새한한사전.!I(동아출판샤 1997) 
E : r전운옥편J (1796?) F : r자전석요J (지석영，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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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표줌안 셜청의 원칙과 방법 

이제 각 한자들의 표준음을 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세운 원칙과 방법들에 대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필요한 경우 가급적 우리 실생활에 자주 쓰이는 글자들 

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하겠다. 

2.3.1. 먼저 우리가 세운 한자음 표준안 설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CD 중국의 운서음보다는 한국 자전음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한국 자전류들 중에서는 자전음ll(근대 자전류)보다는 자전음 I (현대 자 

전류)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단일 대표음의 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복수음의 설정도 허용한다. 

원칙 @과 @는 중국의 운서음과 다소간의 거리가 있는 속음( f갑훌)으로 한국 

한자음이 정착된 경우 우리의 속음을 표준음으로 인정하되， 현대 자전음을 근대 

자전음에 우선한다는 것으로 각각 ‘속음주의 원칙’ ‘현대음주의 원칙’이라 부를 

만하다. 두 원칙은 언중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일반 언중 

들은 대개 중국 운서음을 모르는 채 현대 자전류의 음에 의거하여 한자(또는 

한자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면서까지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준음 

을 정할 경우 언중들에게 새로 정한 음을 일일이 익히게 해야 하는 불편을 끼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주(歐써1) 구미(歐美)’ 등의 단어에서 유럽 

(Europe)의 음역자로 쓰이는 ‘歐’는 『광운』에 烏候切 • 烏텀切6)로 음이 표시되 

어 있어서 정상적이라면 한국한자음。l ‘우’로 정착될 법하나， 현대 자전류 4종에 

모두 ‘구’로， 근대 자전류 2종에는 ‘우’로 나온다.7) 따라서 위의 두 원칙을 차례 

6) r광운』 등의 운서류에는 두 글자를 이용하여 ‘某某切’의 형식으로 한자음을 기록하 

고 있다. 이를 ‘반절법(反切法)’이라 부르는데， 앞 글자(反切 上宇)는 성모(聲母)의 

음을 지시하고 뒤 글자(反切 下宇)는 운모(題母)의 음을 지시한다 지시된 성모와 

운모의 음을 합하면 해당 글자의 음을 알 수 있는 방식 이다. 반절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돈주(1995 : 102-113)의 논의를 참조하기 바란다. 
7) 이 밖에 이 글자의 음은 『동국정운』에 ‘풍~풍’ r번역소학』과 r소학언해』에 ‘구’， 

『삼운성휘a에 ‘우’， 『신자전』에 ‘위씁구’로 나온다(남광우 1995 참조) . 역대 자전류 
에서 속음 ‘구.가 명시된 것은 『신자전』이 처음이나， 이미 『번역소학』과 『소학언해』 

에 ‘구’의 음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속음의 연원이 오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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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하면 표준음으로 ‘구’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원칙 @은 새로 제정된 ‘KS C 5700’의 코드 체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나 
의 코드에 하나의 자체(字體)와 자음(字흡)을 부여하여야만 정상적인 배열과 

정렬이 가능해진다는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단일 대표음을 제시함을 원칙 

으로 하되， 여러가지의 이유로 복수의 표준음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는 것으로 이를 ‘대표음주의 원칙’이라 부를 만하다. 예를 들 

어， ‘九’와 ‘世’는 현대 자전류 4종에 각각 ‘구~규(4종 동일)’， ‘세/세 ~생/세 ~생 

/세’로 되어 있으나， 두 글자의 음이 ‘규’와 ‘생’으로 쓰이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두 글자의 음을 각각 ‘구’， ‘세’의 단일 대표음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便’과 ‘北’은 현대 자전류에 각각 ‘편~변/변~편~밴면~변/편~ 

변’， ‘북~배 (4종 동일)’로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편리(便利) ， 변소(便所)’， ‘동 

서남북(東西南北) , 패배(敗北)’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의 사용 양상에서 보아 복 

수음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표준음을 각각 ‘편~변’， ‘북~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8) 이때 제시된 복수음 중에서 첫번째로 제시된 음이 대표음 

이 될 수 있도록 그 순서를 정한 뒤에(사용 빈도수 고려) 해당 글자의 'KS C 
5700’ 코드에는 이 대표음을 배당하되 나머지 음은 문서편집기에서 소프트웨어 

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음으로 한자를 입력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 

도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3.2. 이제 위에 제시한 원칙들에 의거하여 각 글자들의 표준음올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단수의 표준음을 설정한 대표적인 예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8) 복수음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9) 아래의 예시에서 편의상 각 글자의 행렬번호를 제외하였고， 최종 보고서의 각주에 

서 제시한 중국 운서류의 반절읍도 아래의 설명 본문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그리고 

예시에서 ‘=’ 표시는 왼편의 음과 같음을 뜻하고 ι-’ 표시는 해당 자전에 그 글자 

가 실려 있지 않음을 뭇한다. 자전음 I 이나 자전음R에서 ‘/' 표시없이 하나로 제시 

한 경우는 넷 또는 두 자전의 내용이 완전 일치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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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Rl재2 자전음 1 (A/B/CID) 자전음ll(FIF) 표준안~) 

일 일 일 

丁 정 정~쟁/정1=1= 정 

f뽕 벙 빙/병/빙1= 벙 

椰 야 --1야:/=1= 야 

乃 내 내/내~애1=1= 내 내 

且 차 차~저1=1차~저 ~조/차~저 져~차/차~저 차 

!Js 걷 ’;‘ 승/=1승~증/= 1 };、 숭 

揚 게 거1]-갈~켈갈~걸~계~건~알/게/게~갈~걸 게~강~정/게~갈~걸 게 

覆 S-1￡ 복~부 부~복/복~부 복 

f면 묘드 돈1=1--1-- 돈 ‘-
:fù 심 --/심1--1-- 심 

*뾰 모 모 

、/ 하/-- 하 

먼저 첫번째 부류는 현대 자전류의 3종 이상이 하나의 음으로 통일되어 있는 

예들이다. 이들은 다시 ‘-’과 같이 4종의 자전이 완전 통일되어 있는 경우와 

‘丁， 뽑， 椰’와 같이 3종의 자전에서만 통일되어 있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는데， 

어느 경우이든 중국 운서음이나 근대 자전음의 내용에 상관없이(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중국 운서음이나 근대 자전음의 내용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현대 

자전의 음으로 표준음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류는 첫번째 부류에 비하여 현대 자전음의 양상이 다소 

복잡한 예들로서 근대 자전음 또는 중국 운서음을 기초로 단수의 표준음을 세 

울 수 있는 것들이다. 

첫째， ‘乃， 且’의 경우는 3종의 현대 자전에서 복수의 음으로 통일되어 었으 

나， 실제의 쓰임에서 이들이 각각 ‘애， 저(또는 조)’로 쓰이는 예를 찾기 어려우 

므로 .내， 차’를 단일 대표음으로 세울 수 있다. 이들의 운서음으로 보아도 마찬 

가지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乃’는 『광운』에 如갖切로 나오는데， ‘애’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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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홍무정운』의 依젖切(의성어)에 기원하는 후대의 음이므로 이를 무시하여도 

좋은 것이다. ‘且’의 경우는 『광운』에 子魚切과 七也切의 두 음이 기록되어 있으 

나， 전자는 어조사(語助難)의 용법에 쓰이는 반면， 후자는 ‘또[又]’의 뭇을 가진 

다. 우리의 경우는 후자의 쓰임이 일반적이므로10) ‘차’를 표준음으로 세울 수 

있다. 

둘째.캘， 揚’의 경우는 2종의 현대 자전에서 단수음 또는 복수음으로 통일되 

어 있으나， 이들 또한 각각 ‘증， 갈(또는 걸)’로 쓰이는 용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승， 게 ’를 단일 대표음으로 세울 수 있다. 운서음으로 보아서도 ‘캘’은 『광운』에 

暑像切과 常證切로 r집운』에 諸仍切로 나오는데， 『광운』을 한자음 표준화의 기 

준이 되는 운서로 삼았으므로11) r집운』에 기원하는 ‘증’의 음은 무시하여도 좋 

은 것이다. 한편 ‘揚’는 『광운』에 居觸切， 去例切， 居列切의 세 음이 기록되어 있 

다. 앞의 두 반절음은 ‘높이 들다[高複]’의 의미를 지니는 이음동의(異흡同意)의 

관계에 있고， 나머지 居列切은 ‘들다[짧J. 세우다[옆]’의 의미를 지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전자 중에서 去例切에 기원하는 ‘게’의 음이 우세하게 쓰 

였으므로12) 그 음을 표준음으로 세울 수 있다. 

셋째， ‘覆’의 경우는 4종의 자전들이 모두 ‘복~부’의 음을 보이고 있으나， 『광 

운』의 대표적인 반절이 芳福切이므로 이에 따라 ‘복’을 표준음으로 세울 수 있 

다. 실제로 ‘覆蓋(부개 : 뚜껑， 뒤덮음). 覆載(부재 : 뒤덮음과 받아 실음， 하늘과 

땅)’ 등 현실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극히 일부의 한자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의 한자어에서 ‘복’의 음으로 쓰이고 있음도 참고가 된다. 

넷째， ‘뼈， 빠 홈’ 등은 현대 자전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 글자가 실려 있 

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대 자전류에서도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음으로 해서 

10) 우리의 옛 문헌들에서도 ‘차’의 음이 우세하다 r번역소학』， 『신증유합』， r천자문』 

(광주판) 등에서 모두 ‘차’로 나온다. 남광우(1995) 참조. 

11) 우리 한자음의 모태가 된 것은 한어의 중고음(中古흡)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기준 

이 되는 운서를 r광운』에 두고 있음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r집운』은 정치의 중 

심이 중원(中原)으로 옮겨진 북송(北宋) 이후 당대(庸代) 이래의 운목(짧目)을 

현실에 가깝게 조정합과 동시에 문헌에 기록된 고대음과 방언음을 망라하려는 편 

찬 태도로 인하여 중국에서조차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r집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돈주(1995 : 132-136)를 참조하기 바란다. 
12) r논어 언해』， 『신중유합』 등에서 ‘게’의 음을 보인다. 남광우(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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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음 설정을 주로 중국 운서음에 의존해야 하는 예들이다. 먼저 ‘빼’은 『광운』 

에 실려 있지 않은 글자로서 『집운』의 삼本切에 따라 ‘돈’을 표준음으로 세울 

수 있는 경우이고， ‘*G'은 현대 자전류 1종에만 실려 있는 글자인데， 『광운』의 

반절 息*木切을 기초로 ‘심’을 표준음으로 세울 수 있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홈’와 ·、/’는 자전음 1 . II 에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글À}들이다. 전자는 티 

베트산 모직을 가리키는 ‘搖子’라는 중국어 단어에만 쓰이는 글자로서 『한어대 

자전』에 mu의 음을 보이고 있고， 현대 중국음 mu를 보이는 글자들의 한국한자 

음이 대부분 ‘모’에 해당됨을 근거로(模 母， 후， 幕 등 참조) 그 표준음을 ‘모’로 

세울 수 있는 경우이다. 반면， ‘、/는 중국의 문헌들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우리의 구결자(口談字)이다. 이는 ‘篇’의 약자(略字)에서 윗부분만을 떼낸 

것으로 구결문에서는 ‘향’로 읽히는데， 현대국어에서 ‘향’의 음을 인정할 수 없으 

므로 ‘하’를 표준음으로 세운 경우이다)3) 

이상에서 단일 대표음을 세운 예들을 중심으로 한자음 표준안 설정의 구체적 

인 방볍들을 설명하였다. 이들을 종합할 때， 현대 자전류 3종 이상이 하나의 음 

으로 통일된 경우는 해당음을 그대로 표준음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예들은 중국 

운서음， 한국 자전음 II ， 한자의 의미면이나 실제 한자어에서의 쓰임새 등에 부 

합되는 음으로 표준음을 세우는 것으로 한자음 표준안 설정의 방법을 요약할 

수 있올 것이다. 

13) 이때 구결자 ‘v’를 한자로 볼 수 있느냐， 또는 그 현대의 음을 달 수 있느냐 등의 
논란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이 사업의 중간 검토 회의에서 그러한 의견이 제기 

된 바 있다. 필자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구결자와 같은 특수한 부호들은 한 • 중 · 
일 통합 한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면 했다. 그러나 한 · 중 · 일 통합 한자 세트 
는 이미 세 나라가 합의한 바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글자를 제 

외할 수 없는 상황이고1 구결자가 기원적으로 한자의 음이나 훈을 빌려 발전시킨 

것임을 감안하여 구결문에서의 독법에 상응한 표준음을 제시하고자 하였음을 밝 
혀두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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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복수의 표준음을 설정한 대표적인 예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글자 Rl재2 자전음 1 (AIB/C/D) 

金 김/금 금~검 

자전음II(FJF) 표준안 

금 금~김 

切 절 절~체/=/체~절/절~체 체~철/절~체 절~체 

樂 악 악~요~락/악~락~료~요~록~로j악~락~요J= 요~악~락껴~락~요 악~락~요 

申 꽂/관 관~천~꽂/천~관~꽂~꽂/관~천~꽂1= 관~천/천~곳 관~천~꽂 

f폼 팔 괄~활/=/활/= 팔~활 팔~활 

밍; 묘/초 묘~초 묘~초 

#체 분~체/=/분/분~체 --/분 --/분 체~분 

lIt 협 협 협~엽 

• 야/-- -- 야~공 

먼저 첫번째 부류는 일상 생활에 자주 쓰이는 글자이면서 운서음으로 보나 

실제의 쓰임새로 보나 복수의 표준음 설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金， 切， 樂’ 등이 

여기에 속한다. ‘金’은 『광운』에 居엽切로만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의 쓰입새에 

서 ‘쇠’의 뜻을 가지는 일반 어휘에서는 ‘금’으로， 성(姓)이나 지명에 쓰일 때에 

는 ‘김’으로 쓰이므로14) ‘금~김’의 복수 표준음을 설정한 예다. ‘切’ 또한 『광 

운』에 千結切과 七計切의 두 음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쓰엄새에서 

도 ‘-切’이 ‘일절， 일체’의 두 음으로 쓰이므로 역시 ‘절~체’의 복수 표준음을 

설정한 예다. ‘樂’의 경우도 『광운』에 五角切， 盧各切 五敎切의 세 음이 기록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쓰임새에서도 ‘樂曲， 音樂’ 등에서는 ‘악’으로， ‘樂園，

苦樂’ 등에서는 ‘락’으로， ‘樂山樂水’의 예에서는 ‘요’로 쓰이므로 역시 ‘악~락~ 

요’의 복수 표준음을 설정한 예다. 마지막으로 ‘單’은 한국 고유의 음까지 고려 

하여 복수 표준음을 설정한 경우다 r광운』의 古愚切과 『흥무정운』의 樞賴切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쓰임새에 있어서도 ‘申빼(관시) , 單票(천표) ’ 등의 예 

14) 일부의 지명에서는 ‘금.의 음으로 쓰이는 예외도 있다. 금릉군(金像那)， 금정구(金 

井區)， 금호동(金湖洞)， 금탄동(金轉洞)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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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 천’의 두 음으로 쓰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單’은 지명에서 ‘꽂’이라 

는 국음(國音)도 가지므로(예 : 장기꽂) 그 표준음을 ‘관~천~꽂’의 복수음으로 

설정한것이다. 

그런데 복수 표준음이 위의 첫번째 부류와는 달리 우리 일상 생활에 잘 쓰이 

지 않는 글자들에 대해서도 설정될 수 있다. ‘活， 망’ 등이 여기에 속하는 예들 

이다. ‘活’의 경우는 『광운』에 戶括切， 古活切의 두 음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자전류에도 두 음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대국어에 이 글자 

가 실제로 쓰이는 한자어를 찾을 수가 없으므로 어느 음이 더 우세하게 쓰이는 

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망’의 경우도 『광운』에 

t핍切， 初J1\切의 두 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나 현대국어의 실제 용례를 찾 

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러한 경우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 

용하여 단수의 표준음을 설정하는 방안도 없지는 않겠으나， 문제가 되는 글자들 

이 자체(字體)만을 보아서는 사람마다 독음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대 

부분이므로 정확한 음을 모르는 채 한자를 입력하는 사랍들에게는 다소간의 편 

의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으리라 판단하여 각각 ‘괄~활’， ‘묘~초’의 복수 표준음 

을 설정한 것이다. 

마지막 세번째 부류로 제시한 ‘1.*, Jt, →’의 경우는 지금까지의 예들과는 다 

른 이유에서 복수음을 설정한 경우다. 먼저 ‘1.*, Jt’은 『광운a의 음이 각각 補本

切과 胡賴切이므로 ‘분， 협’의 음을 표준음으로 설정함이 원칙이나， 두 글자는 

각각 ‘體’와 ‘葉’의 약자(또는 간체자)로도 쓰이므로 각각 ‘체’， ‘엽’의 음도 인정 

한 것이다. 두 글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연， ‘#’가 동양 삼국에서 모두 ‘體’의 

약자(또는 간체자)로 쓰이는 데 비해 ‘랴’은 중국에서만 ‘葉’의 간체자로 쓰인다 

는 점이다. 이때 ‘싹’과 같은 글자들에 대하여 중국 간체자의 음까지 인정한 것 

은 다소 과한 결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을 예상하면서도 복수의 표준음을 

설정한 이유는 중국의 간체자들에 대하여 해당 정자(正字)에 준하는 한자음을 

부여하기로 한 방침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이다. 한편 ‘→’는 한자에 기원 

한 일종의 부호로 쓰이는 특별한 예인데， 구결자로는 ‘也’의 성획(省劃)으로서 

‘야’의 독음을 가지는 반면에， 국악에서는 'I:’의 약호로서 .공’으로 읽히므로 그 

표준음을 ‘야~공’의 복수음으로 설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수음의 배열 순서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한다. 앞에서 



한국 한자음의 표준안 연구 99 

도 언급한 바 있듯이 복수 한자음의 배열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는 한자음 상호 

간의 빈도수를 반영하여 첫번째로 제시되는 음이 대표음의 역할도 할 수 있도 

록 원칙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수 한자음의 빈도수에 대한 연구 

업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여서 기존 보고서들의 대표음 설정 결과나 자전류의 

배열 순서를 참조하는 가운데 연구자들의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앞 

으로의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부분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2.4. 표준안 설정의 결과 

끝으로 한지음 표준안 설정 작업의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준안 설정이 이루어진 한자의 수는 ‘ISo.지EC 10646-1’에 한국이 제안 

한 17.184자 중에서 Extension-A 부분의 1，834자를 제외한 15，350자이다. 계획 

상으로는 Extension-A 부분도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부분은 중국의 운 

서류나 우리의 자전류에 실려 있지 않은 글자들이 대부분인 관계로 좀더 신중 

한 표준안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기회로 미룬 것이다. 

다음으로 15，350자의 표준음의 현황을 상공자원부 보고서 (Rl)와 비교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단수 표준음을 설정한 글자들은 14，589자(95.04%)로서 Rl과 

동일한 음을 설정한 글자는 14，낌9자15) 이고， Rl과 차이나는 음을 설정한 글자는 

310자이다. 둘째， 복수 표준음을 설정한 글자들은 761자(4.96%)로서 Rl과 통일 

한 음을 포함한 복수음을 설정한 글자들은 7때자이교 Rl과 차이나는 음을 포 

함한 복수음을 설정한 글7.}들은 21자이다}6) 결과적으로 Rl과 1，071자에 걸쳐 

차이나는 표준안을 설정한 셈이 된다. 

15) 최종 보고서의 ‘일러 두기·에서 14，258자로 보고한 것은 계산상의 착오가 있었기에 

여기서 바로잡는다. 

16) 최종 보고서에는 위의 각 경우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행렬번호 뒤에 일정한 기호 
를 달았다. Rl과 통일한 단수 표준음을 설정한 14，279자에 대해서는 구분 기호를 

달지 않는 대신에 Rl과 차이나는 단수 표준음을 설정한 310자에 대해서는 ‘*’ 표 

시를， Rl과 동일한 음을 포함한 복수 표준음을 설정한 740자에 대해서는 ‘%’ 표시 

를， Rl과 차이나는 음을 포함한 복수 표준음을 설정한 21자에 대해서는 ‘#’ 표시 

를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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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소 장황하게나마 rKS C 5700 한자음의 표준안에 대한 연구」 보 

고서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지면 관계상 설명이 미진한 부분도 없지는 않은 듯 

하나 한국한자음의 실상이나， 한자음 표준안 설정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대강은 

드러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남아 있는 과제나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한 • 

중 · 일 통합 한자 코드 혐l서 중국과 일본이 각기 독A.적으로 제출한 한자들의 표준 

음을 정하는 일이대여기에는 물론 Exten외on-A 부분에서 한국이 제안한 한자들의 

표준음을 정하는 일도 포함된다). 둘째， 본고의 서술에서 드러난 문제들， 특히 복수 표 

준음의 설정과 관련뼈 한-7.}음 상호간의 빈도수 조사 문제나 중국 간체자의 음을 인 

정하는 문제 등에 대한 보완 작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학자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결과는 우선적으로 ‘국제 표준 문자 코드’에 배정된 한자 

들의 표준음 정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나， 이 밖에 부수적인 활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듯하다. 그것은 국내 자전들이 보여주는 한 

자음의 차이 또는 남북한의 한자음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찾고자 할 때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통일 한국에 대비하는 국 

가 표준의 자전(字典)의 편찬까지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일들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이 연구의 결과가 최소 

한 그러한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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